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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중앙은행 4월까지 금리인상 릴레이 셈법 복잡해진 한은 머니S

미국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 7.3%... 1980년대 초반 이후 최고치…인플레이션으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준비 가능성 제기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 작년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 캐나다 중앙은행은 다음달부터 금리 인상 시작할 전망… ECB 또한 올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 들어갈 것 예상

5대은행 가계대출서 전세값 절반 넘어…부채 확대 '주범' 데일리안

국내 5대 은행에서 나간 전세자금대출, 작년에만 20조원 넘게 불어나며 130조원 육박… 1년간 늘어난 대출 중 절반 이상을 전세자금이 차지하며 가계부채 확대 주범 모양새

5대은행 전세대출 잔액이 총 129조 6,969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18.9% 증가… 전년대비 은행별 전세대출 보유량은 KB 20%, 신한 18.5%, 우리 34.6%, 하나 16.2% 증가

시중은행만 못한 인터넷은행 적금금리…‘메기효과’ 끝났나 CEO스코어데일리

은행연합회 금리 공시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적금 상품 금리 최대 2%에 머물러… 6대 시중은행 상품 금리에 비해 0.7~2.0%p 낮은 수준

작년 하반기 처음으로 시중은행 적금금리가 인터넷전문은행 역전한데 이어 올 들어 시중은행이 금리 추가로 올리면서 격차는 더욱 확대

차기 우리은행장 최종 후보에 ‘이원덕’…새 사령탑의 과제는 아시아투데이

이원덕 우리금융그룹 수석부회장, 우리은행의 차기 행장으로 낙점… 그룹 전반에 대한 이해도, 디지털 전문성에 방점 찍었다는 후문

향후 우리금융의 증권 및 보험 인수합병을 위한 실탄 마련 책임감… 다음달 주주총회 이후부터 2년간 우리은행의 수장 맡을 예정

보험사도 메타버스 열풍에 가세 e대한경제

보험업계, 메타버스 열풍에 뛰어들어… 한화생명, 국내 보험업계 최초 메타버스 이용 영업교육 실시… 삼성생명, 메타버스 활용한 영업점 개점 노력

보험연구원, 국내 보험사도 스타트업의 메타버스 기술 활용한 새로운 헬스케어 서비스보장, 제공하는 헬스케어 앱 업그레이드 및 상품과의 연계성 강화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 예상

보험사 “車보험료 인하 없다… 적게 타면 깎아줄 것” 머니S

손보사들, 자동차보험료 2% 인하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가입자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 제시하기로… 주행거리 비율별 환급받는 혜택을 강화한다는 내용 제출 예정

손해율 낮추고 가입자 입장에서 보험료 부담 줄일 수 있다는 판단… 연간 1만km 이하 운행하는 가입자라면 연간 자동차보험료 17~32% 환급받을 수 있는 셈

증시 위축에 IPO 찬바람…증권사 실적 '긴장' EBN

국내 증시 위축으로 IPO 시장에 찬바람… 브로커리지 부문이 증시 침체로 이익 하락 예상되는 만큼 IB부문에서 견조한 성과있어야 급격한 실적 악화 막을 수 있어…

1월 말 증시 급격한 하락 때문… 미국발 긴축과 금리 인상으로 증시 둘러싼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예측… 다만 대선 빅이벤트가 있어 분위기 반전 가능성도…

지난해 증권 계열사 간 ‘내부거래’ 확 늘었다…수익증권 거래는 반토막 CEO스코어데일리

증권사들, 작년 계열사간 내부거래 크게 늘려… 계열사간 거래로 시너지 창출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 내부거래, 2021년에 13건으로 대폭 확대

가장 많았던 증권사는 교보증권으로 7건… 올해는 미래에셋, 한국투자 등 8건의 계열사 간 거래 결정… 수익증권거래 및 자산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한 출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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